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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이차분석(Secondary analysis) 연구이다. 즉, 

중2시기 비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중2시기 측정된 요인들이 1년 후인 중3시기 ‘흡연시작’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중2시기에 측정된 요인들이 중3시기 흡연을 새로이 시작한 대상자들의 ‘흡연

빈도’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였다. 중학교 3학년에 새로 흡연을 시작한 남학생은 

조사대상의 6%, 여학생은 4% 수준이었다.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위험감수 성향이 클수록, 비행

행위를 다양하게 할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흡연 시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

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나쁠수록, 학생의 월평균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부모,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흡연시작 이전에 위험감수 성향 수준 측정을 통하여 흡연위험군을 선별

하고 이들에 대한 중재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흡연시작율을 낮출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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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의 흡연은 각종 해악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며 특히 술이나 본드, 습관성 

약물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정유석, 2003; Gilpin et al., 1994), 흡연을 일찍 시작할

수록 니코틴의존도가 높아 점차 습관으로 고착화되어 성인기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매우 높다(양경희, 김영희와 이정란,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상연과 이승욱(2002)의 연구에서 성인을 대상으

로 흡연시작연령에 따른 금연율을 조사한 결과 흡연시작 연령이 19세 이하인 경우, 

20세 이상인 경우에 비해 금연하기가 1.49배 더 어렵다고 보고하였으며, Khuder, 

Dayal와 Mutgi(1999)의 연구에서도 16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남성인 경우에 16세 

이후 흡연을 시작한 남성에 비해 금연을 하기가 2.1배 더 어렵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1999년도 

고등학교 3학년의 흡연율이 41%였는데, 이는 일본의 26.2%(1991), 미국 청소년의 

28.2%(1997), 영국의 20.5%(199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2).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지난 10여년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남

자 중학생의 흡연율은 2000년 7.4%까지 증가하였다가 2004년 2.4%로 감소한 후 

2005년에 다시 4.2%로 증가하였고, 여자 중학생의 흡연율은 2000년 이후 2% 내외를 

기록하다가 2005년에 다소 증가한 3.3%였다.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3-15세 

남자청소년 중 지금까지 담배를 한 모금이라도 피워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2.6%, 여자청소년은 4.1%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특히, 중고등학생의 흡연 실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첫 흡연의 연령대가 점

차로 낮아지고 있으며 여학생의 흡연율이 우려할 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

적되어 중학생 시기가 흡연 시작에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한국금연운동

협의회와 한국갤럽이 공동주관한 2001년도 국내 흡연율 조사 자료에 의하면 18세 이

상 일반국민 중 현재 흡연인구는 남자 69.7%, 여자 3.3%였으며 이들 중 34.7%가 청

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인숙, 박노례와 함인경, 2004).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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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에 중고등학생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학생은 중학교 2

학년, 여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 첫 흡연의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정

인숙 등, 2004). Harrell, Bangdiwala, Deng, Webb과 Bradley(1998)의 연구에서 미국 

성인들이 흡연을 시도한 평균연령은 14.5세이며 습관적인 흡연자가 된 평균연령은 

17.7세로 나타났으며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Zhang, Wang, Zhao와 

Vartianen(2000)의 연구에서도 10-14세가 남녀 청소년의 흡연시작에 매우 중요한 시기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의 흡연 시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문화적인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개인적 능력과 기술, 심리적인 요인 등으로 광범위하다(Zhang et al., 2000). 외국에

서 시행된 수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된 청소년의 흡연 시작에 대한 위험요인은 사회경

제적 상태, 연령, 성별, 가족 구조 등의 인구학적 요인, 부모의 흡연, 또래의 흡연, 학

교 성적 불량, 부모와의 빈약한 관계, 낮은 자아 존중감, 우울, 흡연에 대한 태도 및 

지식, 담배권유 거절 능력의 결핍, 광고저항 능력의 결핍 등이다(Killen et al., 1997; 

Newcomb, Huba, &　Bentler, 1983; Park, 2004).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가족기능 및 가족갈등, 성경험, 

부모동거 여부, 사회적 지지, 친구의 흡연, 어머니의 흡연, 음주 등이 이들의 흡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김경희와 정혜경, 2005; 김성원, 

2002; 박인혜와 류현숙, 2000; 백경옥과 강인숙, 2002; 양경희 등, 2005; 이보은, 박혜숙, 

하은희, 김남희와 한영란, 2004; 이정렬 등, 2004; 이휘곤과 황한식, 2005; 정인숙 등, 

2004; 한경순, 문선영, 최용희, 오복창과 김신정, 2002).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가 횡

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흡연과 관련요인들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Harrell 등(1998)은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2~3학년이 될 때까지 종단연

구를 한 결과, 흡연을 시작하는 평균 연령은 12.3세였고,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 사

춘기성숙단계가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즉, 흑인들보다는 백인들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학생들보다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학생들의 흡연시도율이 더 

높고, 더 빨리 시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

생들보다 12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또래보다 사춘기 성숙이 빠

를수록 흡연시도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처럼, 청소년 흡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학생의 흡연 시작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원인요인들을 종단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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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tudinal study)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흡연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활발히 종단적 연구를 실시해

온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전향적 추적조사를 통해 매년 새로 흡연을 시작하는 청소

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이들의 흡연시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이 시도된 적이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패널 자료를 이용한 종단적 분

석을 통해 중학생의 흡연 시작과 흡연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 흡연 시작율 및 흡연빈도를 분석한다. 

둘째, 흡연을 시작한 학생과 비흡연 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특성, 학업특

성, 심리행동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2차년도 흡연시작에 

영향을 미치는 1차년도 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새로 흡연을 시작한 중학생의 흡연 빈도별 제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들

의 2차년도 흡연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1차년도 요인을 종단적으로 분석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종단적으로 분석(longitudinal analysis)

하였다. 청소년 패널자료는 2003년도 중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1차년도 자료를 

수집한 후, 2004년도에 그들을 다시 추적하여 2차년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목적 

1과 2를 위한 분석대상은 1차년도에서 지난 1년간 흡연경험 여부에 무응답 학생과 

흡연을 이미 경험한 학생들을 제외한 후,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로 구성되었

다. 1차년도 비흡연자 숫자는 2,794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중학생들의 흡연시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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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연구목적 3의 분석을 위하여 중3시기에 흡연을 

새로이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 138명을 대상으로 흡연빈도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분석하였다.  

2. 연구변수   

1) 종속변수: 2차년도의 흡연시작 및 흡연빈도 

(1) 2차년도 흡연시작

  ‘흡연 시작’변수는 1차년도 조사시 비흡연자인 중2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후 수집된 

중3시기 조사(2차년도 조사)에서 ‘지난 1년간 흡연한 적이 있는가’를 묻는 문항을 사

용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즉, ‘흡연자‘는 1차년도 비흡연자

들 중 2차년도에 흡연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연구자들을 의미한다. 

(2) 2차년도 흡연빈도: 

  ‘흡연 빈도’는 ‘흡연시작’변수를 사용하여 비흡연자들을 제외한 후, 흡연자들만을 분

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중3시기 흡연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몇 번 피워본 

정도의 수준인 학생의 응답은 변형 없이 사용하였고, 습관적으로 매일 피우는 학생의 

경우 지난 1년간의 흡연빈도로 바꾸기 위하여, 하루당 흡연빈도에 365일을 곱하여 추

정하였다.

2) 독립변수: 1차년도 변수들의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① 출생년도: 청소년 설문에서 출생년도를 변형 없이 사용하였다. 

  ② 성별: 청소년 설문에서 성별 문항을 변형 없이 사용하였다.

  ③ 학생용돈: 청소년 설문에서 학생의 한달 평균 용돈을 조사한 문항을 변형 없이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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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부모학력: 가구용 설문에서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을 이용하였다. 두 개

의 학력을 비교한 후, 둘 중 높은 학력을 선택하여 부모학력 변수의 값으로 사

용하였다. 가능한 응답은 1(무학)부터 8(대학원 박사)까지이다.

  ⑤ 월평균 가구 소득: 가구용 설문에서 ‘가구 월 평균 소득’ 변수를 변형없이 사용

하였으며, 무소득부터 3,500만원까지의 값을 가진다.

(2) 가족특성  

  ① 가족구성형태: 가구용 설문을 이용하였으며, 가족구성형태변수는 친부모가 있을 

경우는 ‘1’을, 그 외의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진다.

  ② 부모와 거주: 가구용 설문을 이용하였으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들은 

‘1’을, 아버지, 어머니, 또는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0’의 값을 가진다.

  ③ 부모와의 관계: 청소년 설문에서 선택된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문항간 신뢰도 

Cronbach α계수는 0.88이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관한 변수는 학생별로 무

응답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응답범위는 1(전혀 그렇

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이다.

(3) 학업특성

  ① 학업성적: 청소년 설문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과

목들의 2003년 1학기 성적의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학업성적’ 변수는 1(매우 

못하는 수준)부터 5(매우 잘하는 수준)까지이다. 

  ② 학생 자신의 최종학력에 대한 기대수준: 청소년 설문에서 학생이 원하는 교육수

준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가능한 변수의 값은 1(중졸)부터 5(대학원졸)

까지이다.

  ③ 부모의 학생에 대한 최종학력 기대수준: 청소년 설문에서 ‘학생이 생각하는 부

모님의 학생 최고학력에 대한 기대’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가능한 응답

은 1 (중졸)부터 5 (대학원 석사)까지이다.

  ④ 교사와의 관계: 청소년 설문에서 3개의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문항간 신뢰도 

Cronbach α계수는 0.71이었다. ‘교사와의 관계’ 변수는 문항들의 평균값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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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고, 가능한 값의 범위는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이다. 

(4) 심리 ․ 행동 특성 　

  ① 자아존중감: 청소년 설문에서 6문항을 이용하였으며, 문항간  Cronbach α계수

는 0.74이었다. 무응답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의 합으로 ‘자아 존중감’변수를 구

성하였으며, 가능한 값의 범위는 6부터 30까지이다. 

  ② 위험감수성향: 청소년 설문에서 학생이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정도를 조사한 문

항을 변형없이 이용하였으며, 가능한 응답범위는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

우 그렇다)까지이다. 

  ③ 비행: 청소년 설문에서 음주,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 경험, 구타,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기, 원조교제, 남을 놀리거나 조롱하기의 비행에 

관한 항목들을 이용하였다. ‘비행’변수는 지난 1년간 대상자들이 경험한 비행 행

위들의 합으로 구성되었다. 

  ④ 친구흡연: 청소년 설문에서 ‘친구들 중 지난 1년간 담배를 피운 친구의 수’에 관

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가능한 값은 1(없음), 2(2명), 3(3명), 또는 4(4명 이상)

이었다.

3. 분석방법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SAS 9.1버전을 사용하였다. 1년 후 흡연을 시작한 중학생의 

흡연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한국 청소년 패널데이터는 층화다

단계집락표집(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분석 결과를 

한국 중 2학생들을 대표하는 결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strata로 사용된 지역들과 각 

개인의 가중치를 고려한 분석이 요구되었다. 각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흡연시작과 

흡연빈도)에 대한 영향은 chi-square test 또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이들 분석 중, 흡

연빈도와 ‘부모와의 거주’ 변수는 각 2×2 표의 2 칸(cell)의 빈도가 5개 미만이어서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다. t-test에서 통계적 유의수준(p-value)의 경우, 층화다단계집락

표집방법의 특성인 가중치와 모집단의 계층을 분석에 포함할 수 있는 Bi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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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특징은 흡연시작과 흡연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전에, Multiple Imputation(MI)을 실시한 것이다. MI를 실시한 두 가지 목적은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의 획득과 데이터에서 가능한 정보이용의 최대화이었다. 기존의 다변

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방법들은 대상자들이 변수들의 값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대상자들을 분석에서 자동적으로 제외한 후, 조사항목에 완벽하게 응답

을 한 대상자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listwise deletion). 이런 경우 상

당한 데이터의 손실이 있게 되므로 데이터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하여 MI를 실시하였

다. 또한, listwise deletion 후 분석을 하는 경우, 연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MI를 실시한다. MI실시시 중요한 가정은 

‘Missing At Random(MAR)’이다. MAR는 결측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y에서 결측값이 

발생할 가능성이 y값 자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Proc MI를 사용하여 MI를 20번 실시하였다. MI를 실시하게 되면, 

데이터의 기존 정보들을 사용하여 가장 현재의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를 나타내는 

값들이 무응답으로 처리된 대상자들의 응답에 입력이 된다. MI실시 후 만들어진 20개

의 데이터를 각각 로지스틱 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한 후, 마지막 

과정으로 Proc Mianalyze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20개의 MI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들에서 분석된 값들의 평균값과 각 결과들간 표준편차의 차이를 고려하

여 통계적 유의수준(p-value)을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된다. 

  학생 흡연시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을 위하여 Proc Surveylogistic방법을 사용

하였다. 본 데이터에서 계층(strata)으로 사용된 지역들과 각 개인의 가중치를 고려한 

Surveylogisitic Regression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분석결과는 한국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해석될 수 있다. 흡연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은 포와슨 분석 (Poisson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포와슨 분석시 ‘과대산포(overdispersion)’문제가 종종 나타

난다. 과대산포란 이론에 근거한 분산보다 관찰된 데이터상의 분산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부정확한 분석결과를 얻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포와

슨 분석시 PSCALE option을 사용하여 과대산포 문제를 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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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상태 남(%) 여(%) 계(%)

비흡연 1,319(94.2) 1,337(96.0) 2,656(95.1)

흡  연   82( 5.9)    56( 4.0)   138( 4.9)

계 1,401(100.0) 1,393(100.0)  2,794(100.0)

Ⅲ. 연구결과

1. 중3시기 흡연시작율 및 흡연빈도

1차년도 조사대상자인 중학교 2학년들 중, 비흡연자는 2,794명이었다. 이들을 대상

으로 2차년도 조사에서 흡연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5%인 138명이 흡연

을 시작하였는데, 남학생의 5.9%, 여학생의 4.0%가 중학교 3학년에 흡연을 시작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1차년도 비흡연 학생들의 1년후 흡연시작율

  

  1차년도 중2시기 비흡연자들 중 2차년도 중3시기 흡연을 시작한 138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흡연 수준을 조사하였다. 몇 번 피워본 정도의 흡연 수

준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총 138명 중 78(56.5%)명이었다. 습관적인 흡연을 한다고 응

답한 학생의 숫자는 60명으로 전체 흡연학생 중 43.5%를 차지하였다. 

  2차년도에 흡연을 시작한 138명 중, 흡연을 새로이 시작한 남학생의 비율은 

59%(82명)이었으며, 이는 여학생 비율 41%(56명)보다 높았다. 2차년도에 흡연을 시작

한 청소년들을 남녀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을 때, 남학생 흡연자들의 40%가 자신들이 

매일 흡연을 하는 습관적인 흡연자라고 응답을 하였다. 또한, 습관적인 흡연자율이 

남학생(40%)보다는 여학생(48%)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몇 번 피워본 정도’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지난 1년간 흡연 수준은 1회부터 120

회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78명 중 92.3%인 72명이 지난 1년간 흡연 빈도가 

20회 이하라고 응답을 하였고, 실제 20회 이상의 흡연자 수는 6명으로 대부분의 학생

들의 흡연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습관적인 흡연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

은 지난 1년간 하루에 흡연을 한 빈도를 1회에서 25회로 응답을 하였다. 이들 습관적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1호

- 14 -

인 흡연자들 중, 남녀 각각 과반수이상(60% 이상)이 매일 5회 미만으로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2> 흡연을 시작한 학생들의 흡연빈도

흡연빈도 남(%) 여(%) 계(%)

몇 번 피워본 정도 49( 59.8) 29( 51.8)  78( 56.5)

습관적인 흡연 33( 40.2) 27( 48.2)  60( 43.5)

계 82(100.0) 56(100.0) 138(100.0)

<표 3> 습관적 흡연자들의 하루 흡연빈도

하루 평균 흡연횟수 남(%) 여(%)

5회 미만 20(60.6) 18(66.7)

10회 미만 4(12.1) 4(14.8)

20회 미만 7(21.2) 3(11.1)

20회 이상 2(6.10) 2( 7.4)

 

2. 중3시기 흡연시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학교 3학년이 되어 흡연을 시작한 학생들과 비흡연 학생들의 특성별 차이를 비

교하였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생의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나쁠

수록, 학업성적이 나쁠수록, 학생의 최종학력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을수록, 학생의 자

아존중감이 나쁠수록, 위험감수성향이 높을수록, 경험한 비행행위 숫자가 증가할수록, 

흡연하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대상자가 흡연을 시작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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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3 시기 흡연을 시작한 학생들과 비흡연 학생들의 특성 비교

독 립 변 수
빈도 (%) 또는 평균(표준편차)

p-value
비 흡 연 흡  연

성별
남 1,319(94.1)   82( 5.95)

0.0035
여 1,337(96.1)   56( 3.95)

출생년도  89.2(0.42)  89.3(0.43) 0.6062

부모 학력   4.8(1.28)   4.8(1.35) 0.4563

월평균 가구소득(단위: 만원) 290.3(209.3) 299.6(199.8) 0.8437

한달 평균 용돈 (단위: 원) 28,881(20,685) 34,280(25,114) 0.0205

가족구성

형태

부(또는 모) 없음 157(92.6)   11( 7.4)
0.1771

부모 있음 2,499(95.1)  127( 4.9)

부모 동거

여부

거주하지 않음   92(96.0)   4( 4.0)
0.7059

함께 거주 함 2,427(95.2) 123( 4.9)

부모와의 관계   3.35(0.69)   3.06(.074) <.0001

부모의 학생에 대한 학력기대   4.15(0.54)   4.07(0.70) 0.1035

교사와의 관계   2.49(0.80)   2.40(1.10) 0.3447

학업성적   3.17(0.63)   3.00(0.65) 0.0035

학생의 최종 학력에 대한 기대   4.02(0.65)   3.82(0.83) 0.0037

자아존중감 19.18(3.67) 18.44(4.01) 0.0336

위험감수 성향  2.39(1.08)  2.96(1.07) <.0001

비행행위  0.70(1.08)  1.48(1.53) <.0001

흡연하는 친구의 수   0.23(0.71)   0.78(1.35) <.0001

  

   

<표 5>는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2차년도 흡연시작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1차년도 변수의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영향변수들은 부모와의 관계, 흡

연하는 친구의 수, 경험한 비행행위 숫자, 위험감수 성향이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방향으로 한 단위 증가될수록 학생들이 흡연을 시작할 위험성은 23% 감소되

었다. 흡연하는 친구수가 한 명씩 증가될수록 중학생이 흡연을 시작할 위험성이 46% 

증가되었다. 경험한 비행 숫자가 하나씩 증가될수록 대상자가 흡연을 시작할 위험성

이 27% 증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위험감수성향이 한 단위씩 증가될수록 흡연을 시작

할 위험성이 35%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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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로지스틱 분석: 중3 시기 흡연시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 립 변 수 Odds ratio 95% 신뢰구간 p-value

부모와의 관계 0.73 0.55, 0.97 0.0290

흡연하는 친구의 수 1.46 1.25, 1.72 <.0001

경험한 비행행위 숫자 1.27 1.23, 1.43 <.0001

위험감수 성향 1.35 1.15, 1.60 0.0003

3. 중3시기 흡연시작 학생들의 흡연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난 1년간의 흡연 횟수를 이용하여 138명의 흡연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후 특성

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지난 1년간 10회 이하의 흡연을 경험한 그룹과 11회 이상 흡

연을 경험한 그룹은 각각 69명 (50%)이었다. 분석 결과, ‘부모의 관계’와 ‘한달 평균 

용돈’의 두 변수가 흡연을 시작한 학생들의 흡연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쁘다고 여길수록, 또한 학생의 월평균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빈도가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흡연빈도에 따른 특성 비교

특    성
빈도 (%) 또는 평균(표준편차)

p-value
10회 이하/년 11회 이상/년

성별
남 45(53.7) 37(46.3)

0.2461
여  24(46.3) 32(56.6)

출생년도  89.26(0.44)  89.23(0.43) 0.9247

부모 학력    4.87(1.43)    4.67(1.26) 0.1980

월평균 가구소득(단위: 만원) 311.67(201.76) 287.19(198.49) 0.3046

한달 평균 용돈 (단위: 원) 29,197(17,739) 39,364(30,066) 0.0206

가족
구성형태

부(또는 모) 없음   5(50.5)    6(49.5)
0.9669

부모 있음 64(49.8)  63(50.2)

부모와의 관계   3.26(0.61)   2.86(0.81) 0.0021

부모의 학생에 대한 학력기대   4.03(0.72)   4.10(0.67) 0.6680

교사와의 관계   2.53(1.04)   2.27(1.06) 0.0669

학업성적   3.04(0.65)   2.97(0.65) 0.4277

학생의 최종 학력에 대한 기대   3.78(1.06)  3.74(0.82) 0.8378

자아존중감 18.13(3.89) 18.75(4.12) 0.3728

위험감수 성향  2.86(1.06) 3.06(1.08) 0.2763

비행행위  1.26(1.49)  1.70(1.55) 0.1609

흡연하는 친구의 수   0.64(1.19)   0.93(1.80) 0.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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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들을 사용하여 포와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흡연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

수들인 부모와의 관계와 한 달 평균 용돈에 대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부모

의 관계가 좋은 방향을 한 단위 증가될수록 흡연빈도가 증가될 위험성이 57% 감소되

었다. 또한, 한 달 평균용돈이 1,000원씩 증가될수록 흡연빈도가 증가될 위험성이 

0.0013%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한달 평균용돈이 흡연빈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해석하면, 용돈수준이 10,000원씩 증가되는 경우,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 흡연빈도가 증가될 위험성이 0.013%씩 증가됨을 의미한다. 

<표 7> 포와슨 분석: 중3시기 흡연학생들의 흡연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Odds ratio 95% 신뢰구간 p - value

부모와의 관계 0.43 0.26, 0.96 0.0014

한달 평균 용돈 1.000013 1.000002, 0.000025 0.0170

Ⅳ. 논   의

조사 대상 중 6%의 남학생들과 약 4%의 여학생들이 조사 2차년도인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흡연을 새로이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종

단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다른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유석(200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의 2.2%, 여학생의 3.1%

가 중학교 3학년에 흡연을 시작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에 비추어보면 본 연구

에서 중3시기 흡연 시작율이 다소 높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시작 연령을 조

사한 이상연과 이승욱(2002)의 연구에서 14~16세에 흡연을 시작했다고 답한 경우가 

남자의 경우 9.8%, 여자의 경우 3.8%이었다. 이 결과와 비교하면, 본 조사 결과가 다

소 낮음을 알 수 있다. Cowdery 등(1997)은 히스페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 시작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989년과 1993년 Teenage Attitude and 

Practice Survey에 참여하였던 15~22세 청소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1차년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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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비흡연자였던 청소년 중에서 43.4%가 3년 후에 실시된 2차년도 조사에서 흡

연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 흡연 학생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흡연율이 높아지는 것

과 상관성이 있다. 2005년도에 실시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조사결과, 남자 중학교 2

학년의 흡연율이 3.5%, 3학년 5.7%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2학년 2.7%, 3학년 3.5%였

다. 한편, 본 조사에서는 5%내외의 학생들이 새로 흡연을 시작한 반면, 전체 흡연율

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신규 흡연자의 56.5%가 몇 

번 피워본 정도의 흡연수준으로 응답을 하여 이 시기의 흡연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

라기보다는 ‘우연’ 또는 ‘즉흥’적인 시도의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5).

  분석결과,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비행행위를 다양하게 할수록, 부모와의 관계

가 부정적일수록, 위험감수 성향이 클수록 흡연 시작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나쁠수록, 학생의 월평균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빈도가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친구의 흡연이 학생들의 흡연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성원, 2002; 이보은 등, 2004; 이정렬 등, 2004). 외국의 연구에서도 친구관

련 변수가 흡연경험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시한다. Conrad 등(1980)은 또래집단의 결

속이 십대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일부 연구에서는 친

구의 영향이 부모의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히스페닉 청소년들의 흡연 시

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흡연을 하는 친구, 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

도와 신념이 유의한 위험요인이었음을 보고하였다(Cowdery 등, 1997). 

Simons-Morton(2004)은 흡연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면, 흡연에 대한 인식과 규범이 

바뀌어서 흡연을 해도 괜찮고, 쉽게 할 수 있고, 멋있어 보이는 등 태도가 바뀌게 되

며 그 결과 흡연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기대도 바뀌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

한, 흡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흡연을 하는 학생을 친구로 선택할 수도 있고, 사

회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우울하거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덜 느끼는 학생들이 또래

의 영향에 더 민감하고 흡연에 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흡연이 사귀고 싶

은 학생과 친구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Aloise-Young, Graham, 

& Hanse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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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행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비행이 흡연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제시한다. 학

생의 음주행위가 흡연행위와 관련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흡연이 성

경험, 포르노 노출 등 성관련 행동과도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김경희와 정혜경, 

2005; 손애리, 2002; 양경희 등, 2005; 이정렬 등, 2004).

부모와의 관계가 나쁠수록 흡연시작 위험이 커지고, 빈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흡연시도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과 흡연하는 친구여부에 상관없이 부모의 기대가 청소년을 흡연

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Simons-Morton, 2004). 즉,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행동이 친구의 선택이나 문제행동을 하는 또래와 함께 보

내는 시간의 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정적인 친구의 영향을 조절하는 역

할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 권위적인 부모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사회

화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일관된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일탈

행위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인식하게 하여 자녀들이 흡연동기를 거의 갖지 않

고 친구들의 흡연영향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자라도록 한다는 것이다. 

Simmons-Morton(200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기대가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많더

라도 흡연을 하지 않도록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동거여부, 어머니의 흡연, 가족 내 갈등, 낮은 가족기능이 청소

년의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희와 정혜경, 2005; 김성원, 2002; 

이보은 등, 2005).

또한, 본 연구에서 위험감수 성향이 높은 학생들이 흡연을 시작할 위험성이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도 높은 위험감수 성향이 흡연시작 또는 흡연

의 높은 단계로의 이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Burt et 

al., 2000; Flay et al., 1998; Hirschman et al., 1984). 이러한 Lerman 등(2003)은 이

러한 위험감수 성향이 유전적 요인과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성향은 크게 변하지 않으

므로 이러한 성향을 통하여 흡연시작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미리 찾아 중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Lerman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흡연을 시작한 학생들의 흡연빈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기존 연구와 일관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율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양경희 등, 2005; 이정렬 등, 2004). 그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1호

- 20 -

러나,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강영호(2004)의 연구에서 사회계층

이 낮을수록 흡연경험이 많았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용돈이 많은 학생들

이 담배를 더 쉽게 피울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흡연하는 학생이 흡연을 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05년 금연운

동협의회 전국조사에서 흡연을 하는 남자 중학생의 48.4%가 2004년 12월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량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여자 중학생의 22.2%는 담배가격 

인상이 담배를 끊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용돈’이 학생들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가 보

고에 의한 흡연 경험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흡연실태를 파악하

는 조사방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

구결과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청소년 흡연상태 조사에 대한 설문지의 타

당도를 생리적 검사로써 비교검증한 이정렬 등(2004)은 흡연상태에 대한 생리적 검사 

결과와 설문지의 응답결과가 일치함을 보였기 때문에 설문지로 청소년의 흡연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한다. 반면, 정인숙 등(2004)은 중학생과 여학생의 흡

연 자가 보고와 요니코틴 검사간의 일치도가 낮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가보고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Flay(1993)에 

따르면 흡연자들은 흡연을 경험한 후, 다양한 흡연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차자료 분석(secondary analysis)을 하였기 때문에, 흡연자들간의 다른 흡연

양상에 따른 분석을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흡연시

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흡연경험자들이 동질하지 않은 집단

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본 연구 해석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행연구들은 

흡연이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차자료

(secondary data)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흡연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들의 정보이용

에 제한이 있었다(Alliso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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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흡연시작과 흡연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종단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학교 3학년

에 새로 흡연을 시작한 남학생은 조사대상의 6%, 여학생은 4% 수준이었다. 본 연구

에서는 흡연 시작 위험성이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위험감수 성향이 클수록, 비행

행위를 다양하게 할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나쁠수록, 학생의 월평균 용돈이 많을수

록 흡연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더 나

아가, 본 연구는 흡연과 영향 요인들과의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

구결과는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조사는 흡연행위에 

대한 조사항목이 단순한 흡연 여부와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파악하는 질문이라는 점에

서 한계가 매우 크다. 보다 효과적인 흡연예방 정책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흡연의도, 

흡연 청소년들의 금연의도 등 다층적으로 흡연경험을 조사하는 항목이 청소년패널 조

사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향후 청소년 패널자료의 축적이 이루

어진다면, 고등학생까지의 추적조사를 통한 청소년의 흡연경험 추이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흡연관련 요인들을 고려하면, 청소

년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부모,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흡연예방을 중재방안 계획시 위험감수 성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험감수 성향 수

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흡연시작 이전에 위

험감수 성향 수준 측정을 통하여 흡연위험군을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시작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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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dictors Affecting Smoking Initiation and an 

Increase in Smoking Frequency 

among Korean Middle Schoolers
 

Park, Sun-Hee *
․ June, Kyung-Ja **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smoking 

initiation and the frequency of smoking among Korean juniors in middle schools. 

Methods: Secondary data obtained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were 

analyzed. The effects of demographic, socio-economic, family-related, school achievement, 

and psycho-behavioral factors in the first wave on two outcomes, smoking 

initiation and frequency, were explored. Method: Multiple imputation was performed 

so as to maximize the use of available data. The surveylogistic procedure for 

factors affecting smoking initiation, and the poisson regression for factors affecting 

the smoking frequency were used. Clusters, strata, and weights were taken into 

account to obtain results representing the South Korean adolescent population. 

Results: Six percentages of males and four percentages of females initiated smoking. 

Significant factors increasing risk of smoking initiation were poorer relationships 

with parents, a higher number of friends who smoke, a higher number of 

delinquent behaviors, and greater risk-taking tendency.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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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kelihood of a greater smoking frequency were poorer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a higher amount of monthly pocket money.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ervention strategies while considering the influential factors in order 

to keep adolescents away from smoking.

Key Words : adolescents, health risk behaviors and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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